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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랜더스, 아시아쿼터 제도 통해 前 日 대표 출신 타케다 쇼타 영입
- 우수한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과 다양한 변화구 구사능력에서 강점
- 프로선수로서 철저한 자기관리와 야구에 대한 진정성으로 젊은 투수진에게도 긍정적 역할 기대


SSG랜더스(대표이사 김재섭)는 16일(일), 아시아쿼터 선수로 일본프로야구(NPB) 소프트뱅크호크스 출신 우완 투수 타케다 쇼타(32세)와 연봉 2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 미야자키시 출신의 타케다는 2011년 NPB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소프트뱅크호크스의 지명을 받으며 일찍부터 기대를 모았다. 2012년 7월 1군 데뷔전에서는 6이닝 1피안타 무실점의 완벽한 투구로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타케다는 NPB에서 14시즌 동안 통산 217경기 66승 48패 평균자책점 3.33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기량을 증명해왔다. 특히 2015~2016시즌에는 각각 13승 6패, 14승 8패를 거두며 팀 선발진의 한 축을 맡았고, 2015 프리미어12와 2017 WBC 일본 대표로도 활약했다.
소프트뱅크에서 선발과 불펜을 모두 경험한 그는 2023시즌에도 29경기(선발 2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 3.91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유지했다.
타케다는 우수한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타점이 높은 패스트볼과 커브·슬라이더·포크볼 등을 고르게 활용하는 유형으로, 특히 낙차 큰 커브, 좌타자 상대 포크볼이 특히 위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빠른 템포의 투구 리듬, 정교한 제구, 노련한 운영 능력, 풍부한 1군 경험에서 비롯된 위기관리 능력 역시 강점이다.
2024년 4월 팔꿈치 수술 이후 재활을 진행해 회복을 마쳤으며, 구단 담당자가 지난 8월 중순 NPB 2군 출전 경기를 직접 관찰하면서 회복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구단은 타케다가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는 즉시전력감일 뿐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와 성실한 태도를 바탕으로 젊은 투수진의 멘토 역할도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을 마친 타케다 선수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SSG에게 감사하다. 나의 장점을 발휘해 팀 승리에 기여하는 선수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타케다 선수는 내년 1월 스프링캠프에서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 타케다 쇼타 프로필 ]
- 1993년 4월 3일 출생, 일본 미야자키 출신
- 신장 : 187cm 체중 90kg, 우투우타
-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2012~202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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